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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흘러갈 지 나는 모른다 - 
 스물이 되기 전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 품에서 보호받고 학교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다음, 성인이 되면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전공을 택하여 
앞으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하니까. 
 나는 20에 그 길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책 속을 걸으며 관념의 길을 헤맸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을 
읽고 있으니 이상만 높아지고 사랑할 대상을 찾는데 장애만 되더라. 29세까지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공부를 더 하자싶어서 편입을 하고나니 그 마음뿌리에는 동생들 결혼하라고 길 터준 것이었다. 하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지인이 공부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어 비로소 29세에 결혼을 하였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하고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고 책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10년을 보내고 나니 불만과 
병만 남았다.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누른다는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너무나 늦게 알았다.
 살기 위해 인생관을 재정비하고 인격재건축에 돌입했다. 재건축이라면 터만 남겨두고 일단 부수워야 하니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말 먼지 날리는 것 방지하기 위해 눈물뿌리고 건축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훗날 글 소재가 되어줄 줄 미처 몰랐다.  
 무엇을 벽돌삼이 인격의 집을 세울 것인가. 이리저리 귀동냥 하고 다니다가 모자라 신학원에 등록하여 기본을 
터득하고 문화센터로 나아가 종교에 문학을 접목했다. 다시 내 안은 가득해지고 다 큰 자식들 걱정으로 매운 연기가 
풀풀 날리니 본격적으로 굴뚝 청소를 해야 하게 생겼다. 
 키우는데 건강 문제로 애먹은 일이 없으니 어려움에 대한 면역이 약하다. 연년생 아이들이 고3 고개를 넘는데 
내색은 안하지만 내가 먼저 넘어가게 생겼다. 
 주변을 단촐하게 만들고 날마다 4시간씩 명상을 했다. 6개월 남짓 몰입하다가 보니 살은 쪽쪽 내리고 눈이 
퀭해지더니 어느 날 배꼽 아래에서부터 시퍼런 기운이 올라와 양 미간 사이를 치더니 무엇이 뻥 터진다. 
 이 기분을 누가 알까. 개운하고 시원하고 툭 트이는 기분만 아니라 어디선가 힘이 솟는다. 그날부터 보이는게 
다르고 생각하는게 달라진다. 몸은 말라서 꼬장꼬장한데 기운은 엄청 세졌다.  무서운게 없고 부러운게 없고 
그대로 그냥 날아갈 것같았다. 어디서 오는 힘일까. 그 힘은 어디 있는 것일까. 
 말없이 평화를 즐기는데 나의 삶에 대해 묻는 사람이 생긴다. 신기하다.  모른다.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살아서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내가 갈 길은 그 힘이 내는 것이지 
나의 욕구가 내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세운 집 밖으로 나가 기운을 필요한 대상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궁리를 하는데 일이 
찾아든다. 
 “이것 좀 해보시렵니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돈을 주고라도 그 일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순순히 하겠다고 했고 그 일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 또한 나에게는 신비이다.
 그 사이 1,000편의 글로  인생 쓰레기를 승화시켜 다 버리고나니 다시 세워야 할 일이 남았다.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자식 걱정, 그것도 바닥을 치고나니 자유가 찾아온다. 나는 하루하루 이끄는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글을 쓰며 에너지를 태우고 천보만보를 걸으며 땀을 낸다. 본디 아무 것도 없었으므로 아무 것도 없이 만드는 
것이다. 본성적 욕구와 대치되는 작업이라 결코 만만치 않다. 어느새 잎을 떨궈야 하는 인생의 계절 앞에 서 있다.  
 물이 차면 넘치고 넘친 물의 흐름이 세면 새 물길이 난다. 나는 종종 새 길로 간다. 조금 두렵다가 이내 적응한다. 
어디까지 흘러갈지 나는 모른다.    
                                                                <문화홍보분과,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봉 헌 예 물 감 사 헌 금 (11월  17일  현 재 ) 교무금 납부 현황

고 엘리사벳 100,000 전 니콜라오 200,000교 무 금 20,105,000 총 세대수 3,696
김우곤 300,000 김 안젤라 100,000

주일봉헌금 11,632,060 총 납부세대 1,302하크레센시아 20,000 신 스테파노 30,000

박 라파엘 100,000 김 예로니모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6평신도주일2차헌금 5,986,350

신  아 오 스 딩 100,000 한  로 사 100,000

지난주 납부율(%) 35.2성소후원금 (4건) 140,000 한 필립보 100,000 합 계 :1,250 ,000원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